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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후속 권고

성체와 가난

함께 걷는 여정의 지속1. 
지난 년2 , 말씀살기와 찬미받으소서 년 여정의 시작과 함께 사목 교서를 발표하고 이어진 후7
속 권고를 통해 주님의 부당한 종인 저는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들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평, 
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 
지금 우리가 함께 걷는 시노드 여정은 신앙인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 경청과 참여 그리고 친. 
교를 이루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 .” ( 13,1)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말씀 ‘ ’ 의 삶은 끝없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삶. 
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인 성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구원 여정은 . 
성체성사 안에서 완성되며 교회는 이를 미사성제의 거행으로 공동체 안에서 지속하고 있습니, 
다. 

말씀살기 성체성사를 사는 삶2. -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성제는 말씀의 전례 와 성찬의 전례 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말씀이시‘ ’ ‘ ’ . 
며 동시에 성체이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기념하기에 이 두 전례의 본질은 긴밀히 이어져 있습, 
니다. 말씀살기의 여정은 곧 성체성사를 사는 이들이 얻어 누리는 은총입니다 또한 . 말씀살기
의 여정은 성체에 대한 공경과 일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념이나 느. 
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인격이십니다. 따라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미사 
거행과 신심 활동 성체 강복과 현시 그리고 성체 조배, 등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 
나는 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 ! .” ( 5,3) 

찬미받으소서 여정 소박한 삶으로 가난의 영성 회복3. - 
말씀과 성체를 사는 삶은 주변 이웃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걷는 구체적인 여정이어
야 합니다 마태오 복음은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마음 영 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해 말합니. [ ]
다 여기에서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넣으신 생명의 숨결 창세 이며 우리의 . ( 2,7) , 
가장 내밀한 영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곧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은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 
나왔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작음과 나약함을 온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주신 주, . 
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고도화된 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며 기술력과 경제력에 모든 희망, 
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자연의 주인도 될 수 . ,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 . , 
자신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의 집 인 지구는 병들어 가고 . ‘ ’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죽음을 향해 내달리며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으니 우리 신앙. , 
인들이 먼저 회개와 반성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깊은 곳으로부터 가난한 존재임을 깨달아 겸손한 자세로 생태적 영성을 실천해 나
가야 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힘조차도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절망과 무력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하느님 백성은 구원으로 이끄는 십자가를 통해 하느님을 . 
찬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삶에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고귀한 숨결이 
함께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꺼이 소박함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합시다 우리 삶의 회. 
심을 통한 이웃과 병든 자연을 위해 당당히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찬미받으소서 여‘ ’ 
정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걷는 가난의 삶이 말씀과 성체로 힘을 얻고 풍요로워지기를 희망합
니다.

춘천교구의 주보인 예수 성심이여 저희 마음이 당신을 닮게 하소서! .

년 월 일 대림 첫 주일2023 12 3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 


